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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 전남시도민들의계묘년설날소망

강다희서양화가

이서영시인

이안나고려인

박현수광주여대양궁코치

김선환한전광주전남본부대리

박혜원심리상담사 김형진조선대병원직원박지효수피아여고3학년

손은찬살레시오초5학년

양금덕일제강제동원피해자

이기훈SISGLC대표 이지우영광군청주무관 이대만명인인쇄광고대표

즐거운설연휴보내세요

설연휴가볼만한곳▶8면 / TV가이드▶23~25면

설특집28면발행…23 24일자신문쉽니다

설연휴날씨

토끼처럼영리하게위기극복

모두가건강하고행복하기를
아직물러가지않은코로나와끝을알수없는불

황속에서도설날이밝았습니다. 설날은설레임으

로새로운희망을여는날입니다.광주일보가시민

들로부터새해설날소망을들었습니다.

새해에는우리모두가행복했으면하는마음으로

가득했습니다.하루하루가버거운이때가진것넉

넉하지않아도,서로를배려하는마음만이라도나

누고싶어하는따뜻함으로충만했습니다.

서양화가인 강다희 작가는 어떠한 역경

과 절망 속에서도 삶이란 하루하루가

소중하고 행복한 선물이며, 매일 좋

을수는없지만매일웃을수는있다

면서어려운시기모두가자신의삶을

사랑하고,행복하기를바랐습니다.

토끼그림을사이좋게그려넣은김리우(양

산중 3) 리건(연제초 5) 남매의 소원은 우리

남매쑥쑥크기,우리가족건강하고행복하기

입니다.남매의소원이자부모의바람이기도한

다는 데, 갖고 싶은 스파이더맨 레고 장난감을 맨

끝에소원으로쓴막내의재치가보는이로하여금

웃음짓게합니다.

아동양육시설용진원심리상담사인

박혜원(59)과장은지난해사회문제

가됐던보호종료아동들의비극이되풀이되지않

기를바라는마음을담았습니다. 양육시설아이들

이환경에좌절하지않기를,특히시설을나와자립

하는보호종료아동들이사회에무난히안착하기를

기원했습니다.

일제강제노동피해자인양금덕할머니는세상

을떠나기전, 올해는꼭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

터 사죄와 배상을 받고 싶다며 소원을 빌었으

며,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지난해 광

주고려인마을로들어온고려인이안나양은

하루빨리전쟁이끝나평화가찾아오길희

망했습니다.

장애인육상선수인배영준씨는올해만큼

은고속버스에도휠체어가오를수있는리

프트카가설치돼장애인도버스타고여행다

닐수있기를꿈꿨습니다.

▶2면으로계속

/김민석기자mskim@kwangju.co.kr김리건연제초5학년 김리우양산중3학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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